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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韓國은 東洋樂많의 寶l값라고 할 수 있니. 
현재 전하고 있는 韓團樂뿜는 60여종에 이르는데， 이 많은 악기들은 i합麗 中葉 이후 文
鳳애 기록되어 通線 8, 9백년의 오랜 {평統깐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댐麗 以前의 y:.없R온 零細한 펀이어서 이러한 樂器들이 우다나라에서 發生한 것인 
지， 또는 外方에서 흘러 을어 온 것인지 분명치 않다. 만일에 외국에서 들어 온 것이라연 
그것이 언제 어떠한 降路에 따라 뜰어왔고， 연주되었는지가가 究明되어야 할 것이다. 
高句麗時代의 樂器는 빡安縣 通繹플 비롯한 많은 핸畵에서 그 形態와 用度플 推定할 수 
있고.新羅時代의 樂짧는 르國횟記 등의 文없보다도 오히펴 폈f繹 週&련에서 더 많이 散見
된다.‘ 
三國時代블 中心으로 한 古f\':樂뿜의 땀f究 벚 그 뿐-理는 꼭 이 루어 져 야 한다. 그것은 古
代樂器에 뼈한 맑究는 韓國휩;樂史를 쓰는데에 있어서 重훨한 基짧 作業중의 한 가지이기 
혜푼이다. 
앞으로 韓國의 古代樂짧플 業大成하여 ~究하겠디 는 前提下에 우선 韓國樂짧의 흉흉週에 
대 하여 椰觀하여 두고자 한다. 
古代의 業器
三國時代의 경D期에 해당하는 古代의 樂器를 論하자연 아무래도 그 뼈·代의 歷史的인 背景
과 文化的인 R度와 관련지 어 가면서 記述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이 時代에 관한 문현이 극히 척고， 또 文化的인 수준이 낮기 때운에 구체척인 품 
헨이나 遺物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어느 부분은 類推하여 언급하는 방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陳醫가 지은 三國志、(297년) 觀뿔 東헛傳 등 中國 문헌에 의하면 ￡차餘， 高句麗， 據에는 
~중 行事로서 一定한 시기를 가리어 노래와 춤으로씨 하늘을 섭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즉 技餘는 股正月， 高句麗와 滅는 10월에 각각 察天徵式올 가졌는데 이 때에는 온 마을 • 
男女老少가 한데 모여 몇 일동안 맘 낮을 가리 지 않고 노래 하고 춤추고 숭과 음식 을 나누어 
먹으며 즐기 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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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검단적얀 쳤天않式은 그 거행되던 계섣과 方法이 共通性을 매고 있으며 그러한 
"얀 -z -tι (tJ~ ~~- 미l ~j(:‘， 1,’‘:i {iJ 잃는 아i없， 때는- Þ，'f:j(이 <'12 이쥔파였다. 
，(1닌 .1， 1 씨짜'-'!]시노 5‘] νI-!Iìl. ~.l 기-~ ~-싣 Lι윤 r'l]와 10씬으] T，^J!'~까 권 >1갚 때 %、'; ~\l lþlll 니l 였단，1] , 
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챙하는 냄법은 위외 댐 {-r]麗와 다릅이 없었다. 
馬韓의 이러한 行팔 깨 노는 모습은 數十A이 앞 사단의 둬플 서로 따르며 땅을 밟S면 
서 검을 구부렸다 젓혔다 하는데， 그 손과 발의 동-작이 서로 맞았고 그 節奏는 마치 中國
의 I~ï~ 集團舞때이던 釋'*와 비슷하다는 뒀體的으토 記錄되아 있다. 
이 갚은 피代 부락만의 갓}단놈이는 티本의 삶폐(;f-ν* J.:'!J)에서도 그 잔영을 찾을 수 있 
는 비-로 共通的인 현상으로 불 수 있다. 
東國顆地劇覺에 의하면 옛날 熊JiJ 풍습에도 4월과 10월에 熊山神훨에서 神을 맞아 山 아 
래로 오셔다 놓고 遠近사람들이 다투어 모여들어 맘을 새워가며 鍾鼓離훌i하며 제사플 받들 
었다고 한다. 이러한 遺페‘온 江曉과 恩、山 別神굿 같은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겉다. 
결국 이러한 -놓음에 있어서 노래와 충을 추었을진데 節奏를 맞추자면 무엇인가 비록 原
始的이나마 불고 치고 두드렀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우기 이 時代는 이 미 育鋼器l뽕代에 들어 간 매 이 고， 三國志나 通典 等書에 의 하면 馬韓
에서는 고을마다 각각 한 사람을 뽑아 天神을 초聚하는데， 이름을 天君이라 하고 !E 蘇쫓 
라 하는 것이 있어 나무를 세워 방울〔없鼓)을 달고 鬼神을 성긴다고 하였￡니 방울(都) 퉁 
쇠부치로 만든 樂器는 물론 집송의 가죽을 씌운 북 종류가 있었을 것이고， 아울러 高句麗
古樓 舞觸용 吹角圖에셔 보는 바와 같은 原始的인 吹樂器， 角 따위가 있었을 것으로 안다. 
이 시기의 악기는 대개 북과 정이나 팽과리의 原形， 角과 같은 吹樂짧가 중심되었을 것이다. 
三. 三빼時代의 業器
다음에는 좀더 後代로 내려 오면서 인정 國家와의 교류의 差에 의하여 各其 특정을 달리 
하게 된 高句麗 • 百濟 • 新羅의 순￡로 三國時代의 樂器를 개 관하기 로 한다 . 
1. 홉句.의 훌農 
홉句麗는 大陸과 인점한 地理的인 조건하에 中國 또는 西城地方과 일찍부터 交通이 터진 
관계로 백제나 신라보다 그 룹樂도 훨씬 앞질러 발전함에 이르렀다. 
가. 安톰古境의 樂器
최근 발굴된 얀악 고분은 서기 357년에 營造된 쫓읍월혔로 밝혀지고 있다. 
4 
이 무련의 핸j室젠과의 쫓樂많~， 後室의 용$찢5땀1， }핀파의 行列關에는 륨樂을 연주하는 그렴 
과 춤추는 모습이 있는데 에기에 制많한 펀써모씨 그 즙樂의 종퓨5.. 전작하게 된다. 
1) 떼室l렌l암의 핏쨌Wìj 
댔R 윤 든 시과-윤이 늘어서 있;? 1낀잇하는 시간j 등-?- 암이 있는 낀에서 廠延에서 演奏되 
는 젠仍樂이 이닌기 젠다. 
여끼 판성렌 찢~~~는 l짜 • 立댔9) 갇은 단순한 :'Ú~ 뛰고 s] 이 있다. 
(j，.~ ‘ / 
111版 1. ’3( f강古폐 第三號맺 行列圖 步行·짧없 
2) 後室의 舞樂圖
{짧ft隊는 없고， 거문고의 망形으로 보이는 結핏짧，$國系의 fii;μQ 洞蕭C? 세로 부는 吹
樂器)가 보인다. 
3) 뺑廠의 行列圖
貴/ι 行列의 主A公이 한 수 .. 1] 의 앞뒤 에 樂隊가 따 르고 있다. 
수레 앞의 樂險는 擔鼓(鋼鼓)， 擔鍾(觸).E..로 編成되고， 뒤의 樂隊는 二重鼓， 蕭， 角， 釋
形打樂器로 編成되어 있다. 
빼版 2. 安굶古樓 第三號뺑 뺑厭 大行列圖 模쟁 
나. 輯安縣 通滿 및 팔청리 古펄의 樂器
高句麗 古웹에 니-타난 익 기 플 조시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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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개 5世紀 무렵 으로 推定되 는 高句麗 古境중 17號 古慣에 는 玩成， 角， 거 운고， 蕭， 짧， 
n짧鼓의 6가지 악기가 보인다. 안악 고분과 비교하면 짧과 體鼓가 추가된 셈이다. 
다. 階書 東훗傳에 나타난 樂器
暗書 등 中國문헌과 三國史記 等에 의하면 6世紀 후반부터는 그 이전에 比하여 더욱 發
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漢나라와 交流하고 나아가서는 西原을 통하여 龜鉉樂을 받아 들이므로써 백 
제냐 신라의 홉樂보다 더욱 다채로워졌다. 그렴으로써 階의 開皇(589'"'-'600) 해의 七部技와 
同大業中 (605'"'-'617) 에 광대된 九部홉에 三國 가운데서 高句麗技만이 列하게 되었다. 
이 시 기 에 高句麗 홉樂에 便用되 던 樂器는 다음과 같다. 
1) 九部皮에 列한 흉句麗樂에 사용되 던 樂器




빼版 3. 通짧 舞隔쩔 舞隔圖
그러나 三I행史記에서 ml典닫 01떠한 이 時WJ의 樂짧에는 위의 14種外에 總寧， 義頻짧， 
大筆慶의 3種이 더 많은 17種으로 되 이 있 다. 
이 밥에도 日本後記에 두5國榮中 i닮句麗樂은 짜양ì， 걷휠짧， 윗;目， 舞였다고 전하는데 (809년)， 
이 중에서 莫目은 몇몇 학설이 있기는 하나 무슨 樂器인지 決論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감은 樂器 또는 管%;編成에 의하여 어떠한 품뿔이 演쫓되었는지 알잔이 없고， 다 
만 三國史記에 의하면 힘句麗의 줍樂중에서 감니 i!-) 파太감時fl:: (685rv704)까지 25曲이 전하 
였다고 한다. 
또 高句麗의 固有한 樂器인 거운고(玄광) 흡樂에도 王山힘의 作illl 이 100여곡이나 이릎 
연주하매 어찌나 그유했떤지 검은 찌이 날아들어 춤을 추었다고 하나 그 품梁의 이즙도 내 
용도 알길이 없다. (도표 4, 도표 5) 
.2. 百濟의 業器
백제 음악에 대한 기록은 너무 적다. 
5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는 中國의 ;;t~과 北鍵 등이l 그 음악을 소개한 바 있고 6세기에 
日本에 전한 악기는 고구뇌와 마찬가지로 樹짧， 갇휠覆건담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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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1版 4. 通짧 舞隔援 王헐 天井맺많 
빼版 5. 適홉 舞觸훌 主室 左용훌天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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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書記에 의하면 서기 554년 우협에는 樂人 4사땀을 交代制로 日本에 파진하여 橫짧， 
쩔覆， 莫目， 舞를 가르킨 바 있다. 이 중 쩔앓는 1300년 전에 전한 싣물이 B 本 奈良 正감 
院에 지금도 보관되고 있다. <도표 6) 
그러나 7世紀에서 8世紀 初에 이르면 百j행;.樂도 많이 발전하여 쉬}， 挑皮筆覆 등 많은 악 
기를 사용한다. 
를版 6. 正용院 공후 模寫
이 밖에 도 7世紀 젊에는 味摩之가 技樂舞플- 日 本에 傳하고 樓井에서 소년들을 모아 傳授
한 바 있는데 , 이 技樂舞는 지 금의 楊州山훌都뿜놀이 와 假面劇의 原形이 었음으로 홉樂이 수 
반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반주 음악이나 거기에 編成되던 樂器에 대해서도 전혀 알 길이 없다. <도표 7) 
3. 新혐의 훌짧 
신라시대는 三國統一 以前과 以後로 나누어서 셔숭하지 않을 수 없다. 
가. 三園統一 以前
新羅가 三國을 統一한 것은 西紀 669년이다. 
三國史記에 의 하면 가야고는 加耶國의 嘉-實王이 만들었는데 , 樂師 규:動으로 하여 금 12曲
을 짓게 하였다 한다. 
그런데 子動은 신라 월興王 12년 (551년)에 그의 재자 뼈文과 더불어 新羅로 投降하였다. 
置興王온 子動을 國原(지금의 忠1'ID에 자리잡아 禮遇함과 동시에 法知， 階古， 萬德、의 세 
사람을 보내어 그의 業을 傳授받도록 하였는데， 子햄}은 階古에게는 가야고를 法知에게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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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版 7. 河回 양반 
래를 萬德、에게는 춤을 각각 가르켰다고 한다. 
이와 같이 三園統一 以前의 樂器로써 두드러지게 代表되고 있는 것은 가야고이며 그것은 
다음의 事實로써 알 수 있다. 
@ 신라 시대에 일본에 전한 융악은 琴(í1l!椰琴). 舞로 되어 있고 〈日本後記〉
@ 三園史記 樂志、에 소개 된 琴(가야고). 歌•• 의 綠合演버의 ØII로 
A 下辛熱舞 : 藍 4A. 琴R lA •• R 2A. 歌R 3A 
A 思 內 舞 : 藍 3A. 琴R lA. 흉R 2A. lIXR 2A 
A 上辛熱舞 : 藍 3A. 琴R lA. 算R 2A. 훌~R 2A 
A 小 京 舞 : 藍 3A. 琴R lA. 흉R lA. 歌RIA
A 思內琴舞 ; 琴R lA. 舞R 4A. 歌R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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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씬~ Iι 舞 ; 짧 3)、. 샤시 1 人. 舞R.. 2人
A 美 9;!J 舞 : 藍 4A. 琴Rlλ， 舞R. 2人
이상의 낌j로 파이 新윤統一 以前의 樂짧 가운데서도 가야고가 代짝되고 있음읍 교誼할 수 
있다. 
이 가야고가 IJIJ椰펴의 섬寶::Ul 쨌fr!'-!ξ f냉에지 τL 있끼는 하;;1 미는- ;;;댔은 그보다 더 
오랜 엣 날부디 있있인 평器라고 할 수 있다. 
(D 1974년 ~州 휠南洞에 ι1 出士왼 }훌옛필짧2) 7f 이 1 쫓젓l댐가 있는 t-I) 이 士짧는 味椰王 (262"-'294)
시대로 추정되고， 
를版 9. 미추왕능(味椰王陸. 262-283) 추정되고 있는 
산경 흐(j종碩흩흩) 둥기 (土짧)의 7}야고 주악도(奏樂圖) 
- 11 -
~ 혔、悲王( lJ8~479) 때 百結先또이 단 활은 거문고(玄얄)가 아직 新‘짧에 따해지지 않은 時期(거 
문고가 신라에 傳한 것은 7世紀 후얀입) 임으로 이 琴은 가야고(f:tnlj耶琴)일 것이고 
@ 따라서 잦解王(196'"'-'230) 때 꺼積子가 琴올티고 曲을 지었다는 그 琴도 가야고의 原形일 것이고， 
@ 이영게 보연 휴辰에 琴도 아닌 짧(13현)과 III 슷한 악기가 있었다는 陳뚫의 三國志에 나오는 기 
록도 가야고의 原形이었으리라는 點을 시사 해주고 있다.(도표 8. 도표 9) 
이닦에도 짧舞에 쓰인 짧라는 樂짧을 "tll 옷하여 쇠붙이후 만는 tJ‘樂器와 가죽을 씌운 북 
종류는 있었-올 것이다. 
나. 三國統-J.;，'，後
新羅가 三國을 統-한 후의 흡樂은 統- 以前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청도로 急速한 發展
을 이룩하고 그것은 後代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Xff:\;王 4년은 羅쩌‘聯合軍이 f]濟쉴- 滅t시 킨 다음 해 이 고 아직 도 휩의 군사가 府城(지 금 
의 公州)에 주둔하고 있을 때이다. 
그런데 新羅 政府에서는 文武玉 4년(664) 3월에 星川과 I王日 등 二十八A을 府城에 보내 
어 廣樂을 배우게 하였다. 이같은 탱‘의 軍陣에서 배운 융익은 뽑의 軍樂일 것이고 樂器도 
뽑‘의 樂器로써 배웠을 것이다. 
이로부태 庸나라 음악은 계속하여 신라로 흘러 들어 오기 버훗하였￡리라고 본다. 
三國史記 樂志에 의 하면 新羅統一 以後의 榮器로 三鉉三竹， 拍板(拍). 大흉， 歐舞로 되 
어 었다. 
이 중에셔 三鉉은 거품고(玄琴)， 가야고(빼椰琴)， 養寶(5출의 .좋훌훌훌)흘 가리키고， 三竹
은 大쩔， 中짤， 小쪽을 말한다. 
가야고를 除外하고는 모두 새 로 登楊한 樂器이 다. 
거운고와 大쪽， 中答， 小쩔은 高句麗의 樂器였고， 獅훌훌훌도 고구려를 거쳐 들어온 것이 
고， 拍板은 새 록 登場한 짧樂器 중의 하나이 다. 
거 문고는 7世紀 後半까지 는 神器로써 天尊庫에 보관되 었 다가 9世紀 즉 景文王(861 ，-..， 875)
에 이르러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時代는 청확하지 않지마는 거품고가 보굽되기까지는 1世
紀 이상의 진통을 겪었을 것이다. 즉 
거 운고는 玉월高가 501건 연구하여 續命得에 게 傳하였고 그 다음 貴金先生， 安長과 淸長，
安長의 아들 克相과 克宗을- 거쳐 비호소 거운고둡 배우는 이가 한 두사랑이 아니었다고 三
國史記 樂志에 傳한다. 
그 당시 거 뭄고， 향비 파， 大쪽， 中쪽， 시、혹에 쓰인 調와 曲名은 다옴과 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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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운고 
~짧와 쩌짧에 187曲이 있었고 王寶랩가 지은 뻐이 上bt때 以下 3ollll. 이름은 전하지 않지마는 克
宗이 지은 曲이 7뼈이 있었다고 한다. 
@lIlI!￥.~ ~훌 
宮調. 七賢調， 鳳園調의 3調에 212뻐이있었다. 
@ 大흥. 中양， 小양 
이 3가지 짧에는 각각 ~調， 黃種調， 二빠調， 越調， Rt沙째， Uf 調， 俊調의 7調에 大혹뻐 324삐， 
中양曲 245뻐， 小양 rUr 298띠l 이 있었다. 
이상과 같이 운헨으로 傳하는 新羅의 樂않는 챙1\土 LI'~인 것이 王로 소게되어 있고 그 당시 
庸나라와의 교퓨 등 문화적 여건으로 보아 단;樂이 상당히 괄러들어 왔으리라고 판단되나 암 
樂器에 대해서는 언급 없다. 
그래서 新羅時代에 해땅器가 과연 얻미나 틀어왔을까 하는 성관 알아 보기 위하여 新羅
時代의 遺짧에서 發-見할 수 있는 樂뽑릎 삿아 보기 i 한다. 
빼版 10. 感恩츄址 育銷製 會利器基瓚(神文王 2年)
CD 感恩츄 遺쩌t에서 發見된 짧形基펌上의 그럼 
월킹鼓， 顆鼓， 橫짧， 짧:11풍 등 
@~앓l皮都 E뽑岩츄에 서 發見된 石牌의 그링 (文武면代i2. Htí:ζ) 
R었鼓， 洞蕭， 筆( ?), 짧， 흉~m ， 鼓( ? ) 둥­
@ 聞慶 鳳岩극놓 첩l證大ÙiIî ~윷뼈￡용身의 그럼. 
똘， I활끓줍， 康피리 ( ? ), 짧， 拍板
@ 上院극놓 鋼種의 그립. 
a) 中央 : 쫓， 걷펀짧 
b) 上帶 : 寧(?)
c) 大帶 : 康끓품， n찢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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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發見된 힘樂器픔 정리하면 짧， !;lj‘￡E펀， u핏값‘， tH , 쩔짧， 쌓(?)， ì!，~꽤， 쐐r~파， 
筆擊， 拍板 등이다. 
빼版 11. 上院츄 鋼鍾 飛天.
111 록 여기저기 散在한 樂器룰 주어 모은 것이기는 하지마는 이것을 美國시카고 博勳館에 
보관되 어 있는 周文행의 奏樂圖와 비 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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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불확싱한 것도 있지마는 짧짧에 등어은 땀樂器는 方훌을 除外하고는 周文쩔의 
奏樂圖에 보이는 樂器가 거의 다 들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문헌상으로 紹介되 어 있지 않을 뿐이 마. <도표 12, 도표 13) 
이상을 結合하여 보면 힘句麗는 일찍부터 中園 乃至 때域 홉樂과 接함으로써 百濟나 新
羅에 比하여 發展하여 l휩 • 댐에 紹介되 있고， 百‘濟는 i휘米과의 교듀-와 더 불어 그 음악 무용 
은 日本에까지 떨친 바 있다. 
한펀 新羅는 統- 以前까지는 가야고와 짧 등 단순한 음악을 면지 뭇하마가 三國을 範­
한 둬 로부터 高句麗와 百濟 音짧윤 흡수하고 아울러 뽑의 곱樂을 훨入함으로써 燦爛한 꽃 
을 피웠다고 하겠다. 
그러한 상황에 있었으면서 터·樂에 대해서도 樂調 등 극히 部分的인 用語의 사용 이외에 
는 文字로써 定옳시키지 않았고， 主로 우리나라 傳統的인 홉樂과 樂器를 重點的으로 다루 
어 後世에까지 傳하게 한 접은 法目할만 하다. 
四. 高麗 時代의 樂器
朝解朝 太宗 2年 6月 {I총에 
『닮等이 보건데 高麗는 三國 未葉의 즙樂을 이어 받았다』라고 있는 바와 같이 품i麗 ;ru期
의 흡樂은 新羅時代의 룹樂과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더우기 新羅時代로부터 傳來하는 부처(佛)를 섬기는 然燈會와 天靈 五數名山 大川龍神올 
섬기 는 八關會는 高麗의 國家的인 行事로써 가장 重훨視되 었다. 
이러한 行事가 있을 때는 歌舞百歡와 쫓樂을 버1 푼는데， 八행뼈의 IA(樂A)이 1350여인 
이 動員되어 盛생lî하고 奏樂하는 ~歌값l次가 天地즙 J~~l動하였다는 기록만 보더라도 그 行事
의 광대 함을 짐 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물론 이 에 演出되던 音樂， 舞빼 또는 雅誠 등은 모두 傳統的인 것이었다. 
1. 椰훌 器
高麗史 樂志에 소개된 傳統的인 樂器는 
거운고(玄琴)， 鄭寶寶(5현)， 가야고， 大쪽， 校鼓， 쫓琴.， 靈覆(觸피 리)， 中혹， 小答， 拍，
.E-로 되어 있다. 
이것을 新羅 統- 以後의 三鉉(거운고， 가야고， 椰훌촬)， 三竹(大혹， 中쪽， 小쪽)， 拍板，
大載와 比較하면 校載와 筆훌훌만 더 첨 가되 었을 뿔 斯羅의 體系룰 ;l..대 로 이 어 받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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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더 우기 校載와 筆짧도 新羅時代의 삽강짧에 서 發見되 므로 新羅 以來의 傳統이 고스란히 유 
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傳統은 朝蘇朝플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部分的인 變化는 있을 앙정 거의 그 줄기릎 
이 어 받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新잖時代의 립:樂)(1ι는 千年 J;，\上 괜리 깊은 전동을 심어줍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2. 톰 훌 훌훌 
統-新羅 이 후 高麗에 청서 hh의 품樂이 流入됨 으로써 傳來하는 품樂과 짧의 홉樂이 양 
럽하게 되었다. 
庸詩에 대하여 鄭歌라는 말이 생기게 된 듯이 댐樂에 대하여 우리 음악을 鄭樂이라고 하 
게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현채 洋樂이 크게 벤지고 있는데 대하여 國樂이라고 하는 예와 마찬가지이다. 
이 와 같이 庸樂 對 椰樂의 이 륨이 사용됨 ￡로부터 춤은 t섬樂필才(宮中舞)와 었행樂물才， 
樂器는 庸樂器와 劉樂器로 區分하게 된 것 이 다. 
徐就의 高麗圖經에 서 와 같이 단#樂은 左;야， 쩡B樂은 右행이 라 하게 되 고， 이 左와 右을 兩
部樂이라고도 한다. 
B本에서는 밟樂을 左方이 략 하고， 댐麗樂과 日本 傳來의 宮廷樂을 합하여 右方이 략 하 
는데， 이는 韓國의 例와 같다. 
그러면 高麗時代에 짝樂이 언제부터 어떤 음악과 춤과 樂器가 들어 왔는가에 대하여 살 
펴보기로 한다. 
고려때 당의 음악이 처음 들어 온 것은 光宗(949"-975) 때이다. 
즉 탱에 사람윤 보내어 工À(樂À)과 樂器를 請한 바 있는데 忠爾王(1314'"'-'1330) 때까지 
도 그 자손이 세습하였다 전한다. <太宗寶錄 卷 22> 
그러나 그 音樂과 樂器가 어띠한 것인지는 알 깊이 없다. 
운헌으로 가장 오래되고 또 貝-體的으로 전하기는 文宗 301관 (1 076) 이다. 
高麗史 樂志에 전하는 文宗 30년의 기록과 예종 9년(1 114)에 들어온 末의 新樂器 및 高
麗史 樂志、에 소개 된 t륨樂器는 다음과 같다. 
@ 文宗 30年의 E흉樂師 
米一科 十石 : 뽑舞業師 尊P홉경펴業 1, 筆業師 1, 康舞師 授룹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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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石 : 표활業師 ~밟 
二科 八石 . 柱鼓業師 2, J흙 ffi業師 2, 鄭l휩끓훌￡業師 各 1. 方짤業때 校럽 1, 훌第業師 1, 中쪽業師 
1, 歌舞拍떼 1. 
大樂管鉉房을 定한 때의 이 樂師을 가운데 는 中쪽業師와 ~\표ø‘業:師를 제 외 하고는 모두 
庸樂器을 다루는 樂師이 다. 
@ 예종 9년에 들어온 宋의 新樂器
鐵方響， 石方響， 끓풍， 五鉉， 雙鉉， 寧， 짧隆， 용훌驚， 富， 鷹. 짧， 흉힌쫓. 뼈， 大鼓，tj:鼓， 拍板
이 중에서 鷹， 蕭， 演을 제외한 나머지 악기는 모두 廣樂器에 속한다. 
@ 高麗史 樂志의 康樂器
方響， 1同觸， 짧(孔八)， 筆藥(fL九)， 뚫폴(鉉四) , 牙筆(鉉七)， 大第(鉉十五) , 柱鼓， 훌!(:!;Ij훌훌.‘ 拍
이 중에서 以前에 없던 牙筆이 핸、加되고 있다. 
이 상과 같이 高麗史 食貨志， 賽宗 9年의 新樂器， 高麗史 樂志의 f협樂器를 前記 뽑의 周
文영표의 奏樂圖와 比較하면 약간의 증-감이 있을 뿐， 별로 다를 바가 없다. 
3. 大最雅業器
高麗時代는 庸樂과 傳統的인 織樂으로 양럽되 었는데 客宗 11년 (1116)에 宋이 徵宗이 옮u 
定한 大展雅樂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또 한 갈래의 홉樂이 등장하게 되었다. 
가. 雅樂器
春宗 11년에 들어 온 大展雅樂의 登歌樂器와 暫架樂器는 다음과 같다. 
1) 登歌樂器
編鍾 : 正聲(16顆)， 中聲(12顆)
編쩔 : 正활(16放). 中聲(12校)
쫓 鉉， 三鉉， 五鉉， 七鉉， 九鉉 各 2 
흉 :2 
鷹 :正聲， 中聲 各 2 
遺 :正활， 中聲 各 2 
蕭 :正聲. 中훌 各 2 
뿔쫓 : 正聲， 中훌훌 各 2 
據 :正聲， 中聲 各 2 
裡혐: 2 
짧 : 1 
散 : 1 
屬嘴 : 1 (악기가 아념) 
2) 휩架樂器 
編鍾 : 九架， 正훌(16顆). 中聲02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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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쩔 : 九架， 正聲(16校) • 中훌(12校) 
琴 : 一~ 5. 르鉉 13. 五鉉 13. 七鉉 16. 九홉 16 
훌 : 42 
薦 : 正聲， 中聲， 各 24 
훌 : 正훌， 며1聲， 各 24 
解 : 正聲， 야1聲， 各 22 
핏쫓 : 正聲， 中뤘， 各 21 
~뿔 : 正聲. rþ짧， 各 15 
뼈 : 正황， 中聲•. ~1- 14 
퓨鼓: 1 
立鼓: 2 
~鼓 : 1 
應旅: 1 
해 : 1 
폈 : 1 
훌뼈: 1 
이상은 모두 雅樂짧이고 이밖에도 文舞와 武舞와 땀舞에 쓰이는 舞具 36벨과 衣冠， 舞衣，
樂服， /:옳빼 퉁 雅樂 演奏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함께 들어왔다. 
이 大展雅樂은 그 퓨1 圖ñ:， 社醒， 太廠， 先農， 先짧， 文宣王關(￥L子顧) 등의 蔡享音樂으 
로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察享樂으로 채택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形式을 갖추었을 뿐이었고， 
넙치고 처쳐 같 짧宗(1146 ，，-， 1170) 때에 이르러서 進退 次序가 어지러워지고 文舞， 武舞가 
않을 뿐만 아니라 衣冠과 樂器만 들여 왔기 예문에 제대로 연주가되치 못하였다고한다. 지 
그후 明宗代(1 170"-'1197)에는 觀宗 예 보다도 더 不完全한 것이었고， 이러한 현상은 高麗
末로 내려 가면서 정점 더 甚한 상태였다. 
나. 雅樂器의 編成法
홉麗史 樂志、에 의하여 親꽤 登歌와 빡架 配置圖， 有司鍵事 흉歌와 뻐:架 配置圖를 청리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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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고이 짧짜(1l1Grv 1l 70) 내 선칭 낀 싸f펴‘itt ， ;1\때iR{3t， 썼ij， C:: i:찮W<. ， ~협狗 등-에 吹
f1j'ifU:와 吹~J;{ Jl[=1: 外01] ~$IE 10人， 週랬 10rv20À, 꿰誠 6rv20人 풍과 쨌않 10}、이 따 
랐다. 
튜히 注딩되는 깃은 갓阿uz. 10À, j:‘;j(luz 1 G人， 天-'SI!잖 18人， Nl樂 5}、 틈 이 수레의 左
右에 도열하여 !찌行한 겹민터l 과띤 어 r1 했關紹成에 의하여 우슨 곱榮을 演奏하였는지 알 
견이 없다. 
五. 朝蘇 時代외 樂器
朝購 강U期에는 太宗 6년 (1107) 7원에 배에서 ~dj.E 1 갚， k‘!id첼 1 ~틀 획 4 ， 鉉 2, 짧 2, 關
4을 들여용 이후로는 外댐에서 사들-인 젠뿜는 거의 잉고 iIJ:宗때에 이르러 純웬， 編혔 등 
모든 樂器을 製作하예 [~I 給自 5i!.마개 꾀있다. 
1. 世宗代의 樂器 製作 事業
世宗代의 樂器 事業은 세종 5년(1423)부터 시직되었으나 본격적으로 全力을 기을이기는 
세종 7년(1425)에 京織i힌i 1취 ~11에서 괴구l 한 정골(1.했石)이 값‘兒펀 !Il부디 라고 할 수 있다. 
가. 編聲의 製作
編聲을 만드는 아름다운 소리기- 나는 l첼줍이 없어서 다 웹애서 사오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平安道 成川， 慶~t 멤값에서 혔둡이 發見되었으나 그 소리가 좋지 옷하 
였고 京繼 南陽에서 採石한 랬줍은 rþ國의 웰줍보다 훤씬 아름다운 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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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玉A을 보내어 採石케 하고 世宗 8년 가을부터 編훌훌 製作에 훌手하여 동 9년 5월 
에 12救(c에서 b까지 12홉)로 된 中뺨의 編훌훌 l툴을 제작 하였다. 
그런데 世宗 15년(1433) 正月 ζpp條에 의하면 셰종 8년(1428) 가을부터 세종 10J.Ü (1428) 
까지 2년 동안에 宗蘭와 永寧顧에 쓸 編했과 다른 察Ki'E에 通用할 수 있는 編뺑과 特짧까지 
합하여 528故를 제 직 하였다고 한다. <世宗實銀 卷 59) 
528板를 16板(c에 서 d'# 까지 16音)의 正햄의 編薦으로 계 산하더 라도 33흘이 되 는 거 대 
한 굉￥業이 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會禮횡 째 登歌와 파架에 펼요한 編웰， 編짧， 特웰， 特薦 둥이 얼마나 所훌되 었 
는가 하는 검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많은 樂器가 필요했던가를 헤아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成宗 24년에 펀찬된 樂學휩l範 卷2어l 의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1) 世宗 혜의 登歌와 확架(五團嚴) 
기 ) 훌歌 : 特種 1. 特황 1. 編鍾 1. 編철 1 
L) 훌f架 : 賣鍾， 大呂， 太흉， 혔鍾. t5?Jt. 헛則. 1혐짐. 無射， 應鍾의 種과 짤이 各各 9를.1iI뼈 
9틀. 編쩔 9흘 
2) 成宗 때의 登歌와 함架 
ì) 登歌 : 特鐘 1. 特쩔 1. 編鍾 1. 編쩔 1 
L) ￥f架 : 編鍾 9플. ~뭘흉 9플(빼훌과 *훌훌은 北， 果， 西에 各 3흩썩임) 
이와 같이 뺨架에는 編鍾과 編聲이 각각 9를씩이나 펀성된다. 
따라서 宗顧와 永寧願을 비롯하여 團.6:， 禮樓， 先農， 先훌 둥 많은 察享에까지 각각 사 
용하도록 製作한 접을 생각하면 이 숫자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나. 編鍾의 製作
編鍾은 編聲에 비 하여 전부터 간직 하여 온 수량이 약간 많았다. 
그러나 編聲 製作을 계기로 世宗 11년(1429) 2월에 훌웰鍾所를 麻7ï11 江邊에 두어 特鍾과 編
鍾를 鎬成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世宗 12년 7월과 131칸 6월에 새로 만든 會禮樂器률 올렸다. 
그러나 그 때 얼마나 제작하였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지마는 編聲과 같은 수의 樂
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編鍾이 製作되었으리라고 믿는다. 
다. 其他樂器의 製作
編鍾， 編훌훌， 特鍾， 特훌훌 이 외 의 樂器 製作은 대 개 다옴과 같다. 
1) 世宗 5년 2월의 製作 樂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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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版 15. 世宗톨錄 卷128 所훌 훌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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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版 17. 世宗톨錄 卷132 所載 樂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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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世宗 6년 11월의 g썩作 쩔원器 
쫓 21. 和 14. 쭈 15. 琴 8. 훌 16. 寧 3. 牙寧 3. 가야고 2. 거 운고 2. 쨌표활 2 
3) 世宗 12년 10월 의 製作 器樂
琴 6. 찮 6. 많 1, 재 1, 빼 10. {i1 10. 짧 10. 짧 10. 빼 10. 쪼 10. 줍 10. 쭈 10. 짧 10 
4) 世宗 18년 4월의 製作 樂器
威휠道 都節힘j便활 및 會寧 !톨願 둥 훌행、에 보-내기 위하여 자1 각하였으나 대새 거문고， 가야고 퉁 
홈樂器였윤 것이나 그 수량은 싼혀지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樂器을 製作함에 있에서는 J1i思誠， 柳씬、써， 南댔， 鄭따， 朴맺 등이 참여하 
였고 그 숭이l 서도 굶思誠과 朴與이 中心λ‘物로써 그 功이 크다. 
世宗 예 製作한 樂器는 世宗寶錄 청128 ["五禮 • 다:禮J$ W~J의 樂짧圖삶과 卷132 ["五禮 • 처j← 
禮序f꺼~J의 樂器圖說에 傳한다. <도표 14. 15, 16, 17) 
2. 世宗 때의 훌짧와 成宗 때의 훌흩器와의 .I:t較
다음은 i比示代의 樂器외 成示 21년(1493) 8월에 成뼈이 중심되 녁 典쨌 朴짧， 金福根 등 
이 광명 에 의 하여 지 이 올린 樂學빠範 卷6， 7어1] f.專하는 깡얀융하와 띤재 ;선하는 갱앉옵딩와 1t較
하여 서로 다른 집만을 들떤 다읍과 같니. 
가.'J1t樂器(吉禮序禮의 樂器)
1) 特鍾과 歌鍾
世宗實錄의 歌뼈은 樂學軟範 特j링과 같다. 다만 세종 때의 ~lf架에는 黃鍾(c) 特鍾에서 應
꽤(b)特鍾까지 각각 한 읍얀 니!는 12개의 特J며을 사용하었다. 
2) 淑 越
高麗史 樂志에 의하면 雅樂器에는 正聲과 中聲의 두 가지가 있었다. 
正聲은 黃通(c)에서 消쨌행(d'#)까지 12律과 四消聲(c' ， c'# , d' , d'#)을 갖춘 編鍾이 
고， 中j낼은 黃때(c)에서 應鍾(b)까지 12律만 갖춘 編種이 다. 
t比宗 때는 이 두 기지가 다 있었다. 
그더 나 센;宗寶짜 핸128에 나오는 鋼펜은 rj그 ~~t애 솜。t ~l2..， 榮學執範과 ￡강tE으} 編Hl은 그 
jf웰에 속한다. 
3) 特醫과 歌醫
(0의 特鍾과 歌鍾의 어j와 같다. 
4) 編 뺑 
(2)의 縮種의 例와 같다. 
5) 雷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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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학궤 법 에 의 하면 雷鼓는 6面의 북으로 天神에 쓰고， 훌훌훌훌는 8面의 북으로 地神 聚享에 
쓰고， 路鼓는 4面의 북으로 A神蔡에 쓴다고 하였고 현재도 이 제도를 이어받고 있다. 
그러나 세종선륙의 雷鼓는 8面， 훌훌훌훌는 6面으로 되어 있어 각각 다르다. 
또한 雷鼓와 훌훌鼓의 제도는 악학례뱀에셔는 마늘모아 같은 모양에 한편안 가축올 씌워 
둥글게 돌려 매달았고， 세종 혜의 雷鼓는 양펀에 가축을 씌운 북 4개， 훌鼓는 양연에 가죽 
을 씌운 북 3개를 圖앓에다 돌려 매단 점이 서로 다르다. 현재 전하는 것은 악학궤뱀의 제 
도와 같다. 
6) 靈 鼓
雷훌훌， 靈훌훌， 路훌훌의 제도는 악학궤법과 현재의 제도와 같이 긴 장대에 헨 점에서는 같으 
나 雷鼓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북연 수효가 다르다. 
7) 靈鼓와 路鼓
當鼓의 제도와 같다. 
8) 짧 
세종신록의 짧은 악학궤범의 짧보다 管數가 많으며 쭈와 和도 조금썩 다료다. 
9) 짧와 購
曉는 세종실록의 설명에 의하면 악학궤법과 같아 正聲에 속한다. 
樓은 악학궤법의 것은 指孔이 5孔이고， 世宗實錄의 樓은 指孔이 6孔 이다. 
世宗實錄의 #짧은 正聲에 속하고， 악학궤범의 樓은 中聲이며， 현재의 爛은 악학궤법의 제 
도이다. 
10) 土 鼓
세종싣록에만 있고 악학궤범에는 전하지 않는다. 
나. 관樂器와 鄭樂器(짧禮ij;17lJ의 樂器)
쇄↑禮}중{71J에 나오는 악기는 25종이고， 세종싣록 卷132 ， 짧灣에 쏘이는 악기로 2종이 있다. 
악학궤뱀의 악기와 다은 점만 들어 보기로 한다. 
1) 짧 
훔짧으로 보인다. 그러나 악학궤범의 廣짧은 指孔이 7孔인데 세종실록의 짧은 그립이 션 
명치 않아 잘 알 수 없다. 
2) 탬 筆 藥
세종실록의 庸피리는 指孔이 앞에 7, 뒤에 2, 합하여 9孔」으로서 高麗史 樂志의 庸피리와 
一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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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庸피라는 악학궤법 시절에 이르러 앞에 7, 뒤에 1의 8:tL으로 고치어 현재에 이른다. 
3) 大 짧 
世宗實錄에 는 大짧아 라고 하였ξL나 전체 구영 수가 13孔 이 어 서 F혀麗史 樂志 및 악학궤 뱀 
이 大짝과 一致한다. 즉 大짧은 大答A록 생각한다. 
4) 和， 쫓， 쑤 
i섰·禮$ij앞의 和， 짧， 캉‘i는 필禮}한f7ú의 그것 과는 管歡에 있 어 서 서 후 다료고， 樂學행L範의 
것과 더 가캅다. 
이밖에도 악학궤변에 소개된 太zf'蕭， 小웹’子， l~:(În 등의 악기는 세종살록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 
3. 톨훌혐의 聊훌훌훌化 過程
中國이나 西域 지방에서 들어온 樂器라도 그것이 時f\:;가 흐릎에 따리 |냈收 l司化되어 영8찢찾 
캄Hι 되던가 그렇지 옷한 것은 自然며'ijJì)，되고 말았다. 
그 한 예플 들면 三國[방 f-l:;에 들어온 때域系의 五UJ'H1는 劉{~hl~l 하거l 되 있고， tt鼓외 
쫓책도 집麗時f-l:;에 이미 쩨樂器 구심융 하였고， 月핸， h션J'U핀， )쉰 í'j'r ， 처-寧 등은 모두 朝뺀 
時代에 이르러 獅樂짧化 過程을 밝게 된다. 
그 寶f껴j플 一部 들어 보기 로 한다. 
1) 拍
新羅 三國統一 이 후에 이 미 柳樂에 사용 하였고， 그 듀] 체B樂과 권‘樂애 아울러 쓰게 되 었다. 
2) 林 鼓
高麗史 樂志、 이후~ 껑B樂과 밤樂에 아숲러 쓰게 되었다. 三國時代의 셔鼓 cu짧鼓)는 직은 
形이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장구와 같이 大形드로 바뀌게 펀 것은 다른 劉樂器의 곱~과 
調和시키기 위함이 었다고 본다. 
3) 쫓 꽃 
高麗 때부터 이미 빼樂에 編成되었고 樂學형IL範에는 다만 椰榮에 만 쓴다고 하있고， 그 
조율법도 zf'調와 界面調의 쩡B土的인 것이었다. 
4) 月 琴
악학궤법 月琴條에 다만 劉樂에만 쓴다라고 하였고， 그 調웠法도 純獅榮式이었다. 
5) 牙 筆
악학궤법에 「예전에는 曺樂에만 썼으나 지금은 鄭樂에 겸하여 쓴다」라고 있다. 그 調律
法에도 庸藥調와 鄭樂調의 두 가지를 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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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庸 짧 
高麗史 樂志나 樂뿔훨l範의 庸짧은 7￥L인 점 에 서 는 같￡냐， 樂뽑휩l範에 서 는 제 7 孔은 사 
용하지 않는다 하였고， 그 당시까지도 당악 음정은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변화 과청을 보 
여주고 있다. 
7) 庸 피 리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뒤의 한 구멍을 없애어 9孔에서 8孔으로 改良하였다. 그러나 樂
뽑軟範 이후 현재까지 계속 庸樂 음정을 유지하고 있는 唯一한 樂器 중의 하나이나. 
8) 庸養훌훌 
’ 居1훌훌촬는 樂學휩l範 시대로 내려요면서 縣(柱)의 數가 불어 난다. 
元來의 庸훌웰는 四柱였으나 이것이 十二柱까지 불어난다. 디시 말하면 홉城이 넓어짐과 
同時에 椰樂도 演奏하도록 改良되는 것이다. 
즉 曺樂은 上調와 下調의 두 調에 의 하여 四柱만 사용하고 椰樂은 zp:調와 界面調 두 調
에 十一柱를 모두 사용하하고， 庸樂을 演奏할 때에는 撥木을 사용하는 만면 鄭樂을 演奏할 
째에는 假m角을 끼고 탔다. 
이러한 점은 庸￡훌뽑가 椰樂器에 接近 改良 過程이라 할 수 있다. 
에外로 雅樂器化되는 것에 方響이 있다. 方響은 傳統的인 庸樂器 줌으} 하나이다. 이 方
響은 王辰亂 以前과 王辰亂 以後의 音律 配列法이 다르다. 
그러 나 그 륨城이 한 옥타브 半에 이 르는 反面에 한 옥타부 안에 12律을 갖추고 있지 않 
은 접에서는 다는 庸樂器와 함께 雅樂器와 다른 점이략 하겠다. 
이 러 한 庸樂器도 朝解 末朝에 이 르면 雅樂器인 編鍾이 나 編醫과 같이 12율 四淸聲￡로 
바뀌 게 되 고 音律 配列法도 編鍾， 編聲과 同一한 樂器로 改良되 는데 , 이 는 郵樂器化가 아니 
라， 반대로 볍‘樂器가 雅樂器化되는 特例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은 庸樂器가 觀樂器에 가까와지고 이와 뺨行하여 庸樂도 차음 土養化되어가고 있는 
證左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鄭훌器의 훌홈 뭘 훌法의 훌化 
朝離 강D期의 모든 률樂은 成宗 해 樂學휩L範으로써 일단 總整理가 된 셈 이 다. 
그 후 熱山君時代에 이르러 좋던 나쁘던 간에 촬樂界에는 -大暴風이 일어났다. 
했山君은 中園系 雅樂을 물리치고 庸樂까지도 멀리하라 하였다. 
요직 傳統 홉樂만을 내 세우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비록 그의 흥겨운 遊훌을 目的 o 로 한 것이라 하지만 結果的A로는 外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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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樂 一邊倒의 社會ØtI.쐐를 打破하고 障統을 내세운데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믿는다. 
이로부터 中國系 雅樂은 哀微-路 形式하j인 外形만 갖추면서 朝蘇 末期까지 命服만 유지 
함에 이르렀다. 
또 짧樂도 이 때부더 椰樂 속에 同化되거냐 그렇지 못한 것은 自然 湮澈되고 말았다. 
이와 반대로 劉樂은 成宗 以前의 즙樂에서는 길- 수 잉‘연 새로운 奏法이 開發되어 潤氣있 
는 홉樂jζ로 전환하였다. 
더 貝體的으로 말하면 모든 劉業器의 홉高는 前보다 높아져 드높고 힘찬 소리로 變하고， 
거운고나 가야고 또는 쫓짝·과 같은 상‘樂器는 줄을 밀어나 잡아 당기어 연주함으로써 弄鉉，
轉聲， 退챔 퉁 새로운 技法을 自由自在jξ 쓸 수 있어 成宗 J;)，前의 淡않한 音樂에서 表現力
을 가질 수 있는 興과 멋의 흡-樂으로 轉換 發展함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樂學뼈l範의 鄭樂器 奏法과 윌祖 5년(1572)의 흉·合字諸， 光海君 2년(1610) 
의 梁훌훌g講 퉁의 奏法과의 比較뽑究에 의하여 立證되고 있다. 
中宗 15년(1520) <中宗實錄 卷50)에 金世號이 『中國의 흡樂은 훌앤麗하지는 옷하나 높고 
또 높았으나〔淸則淸)， 우리나려 풍속에는 짧麗한 음악을 즐긴다』라고 한 바와 같이 觀樂은 
朝解 中빼이후로 本然의 쭉勢로 되돌아 갔다고 하겠 ó 며 이것이 더욱 發展하여 現tE에 이 
른다. 
朝蘇 中期 以後로 變化된 樂器 중 중요한 몇 가지의 {ýlJ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거 운 고 
거운고는 樂學횡L範(1493) 시절까지는 줄을 가볍게 누르고 다는 輕按法에 의하여 연주 하 
던 奏法에서 宣祖初 우렵부터는 줄을 벌어 타는 力按法으혹 바뀌어졌다. 이렇게 力按法으 
로 바뀌면서 거운고는 多樣하고 賣富한 表現力을 갖게되고 아울러 전체 홉高도 3律 가량 
높아졌다. 
그뿐만 아니 라 이 거 운고 調律法은 樂學휩l範(1493)의 調律어l 셔 종깎合字讀(宣祖 5년， 1572) 
에서 변하고， 梁뀐·新짧(光海원 2년， 1610)에서 또 한 벤 바뀌고， 純祖(1801 ，，-， 1834) 때 李
圭景의 五洲짜文長좁散훨에서 調에 관계없이 統一된 調律法으로 바뀌어 ζL 法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2) .쫓 琴
해금은 樂學휩L範 시절에는 줄을 당기지 않는 輕按法에 의 하여 연주되었다. 
지금은 줄을 당긴채 運指하고 있는데 이러한 力按法도 거운고가 力按法으로 轉換한 時期
에 함께 바뀌어졌으리라고 판단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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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大 쪽 
樂學횡l範 시철에는 太짝， 中짝， 시、짝의 세 樂器의 품域， 흡짧， 週指法 등이 서로 같았다. 
그러나 後代로 내려오면서 小짝은 없어지고 現在까지 中짝만이 樂學횡h範 시섣의 原形을 
維持하고 大쪽은 거문고와 같이 흡高와 連指法이 變하였다. 
따라서 現在 演奏되고 있는 大짝은 變形이고， 原形은 中짝으로서 古形을 그대로 간직하 
고있다. 
4) 其 他
이 와 같이 거 운고， 쫓짤， 大쪽。l 朝縣 中期 이 후도 그 奏法이 달라졌다. 
이 세 가지 악기 는 文敵과 古樂諸의 比較wf究에서 證明이 된다. 
따략서 이 세 가지 악기가 分明히 覆化 發展한 이상 合奏에 있어서 함께 編成되는 郵피 
리나 가야고 둥의 악기도 같은 시기에 變化되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홈樂뿜의 홈훌짧化 
t월樂器로서 完全-.51 쩡ß樂器化된 것 에 는 校鼓， 쫓琴， 牙第， 뻐， 땀ro， 洞蕭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 拍， 校鼓， 쫓琴， 牙筆은 前평에서 릅及한 바와 같기로 여기서는 펌웹과 洞
蕭만 들기로 한다. 
1) 屬 館
樂學황L範 시절에는 庸樂 演奏에 맞는 音高， 音域을 가졌 o 나 朝縣 中期이후로 第七孔。l
없어져 6fL.E...로 改良되면서 그 륨域， 홈高， 指法 등 大짝과 갚아 졌다. 
다시 말하면 廣-樂器가 完全히 椰樂器{七한 例의 하나이 다. 
2) 洞 蕭
이 악기도 庸樂器이었는데， 지금은 完全히 獅樂器化한 악기 중의 하나이다. 
6. 朝흙 末期에 새로 賢樓한 樂器
朝蘇 末期어l 이르러 전에 없던 몇 가지 樂器가 登場한다. 
純祖 }尤子(1828) ， 己표(1829) 進購짧軟에 의 하면 다 음과 같다. 
1) 洋 琴
洋琴은 中뀔:紀 이후 전 구라파에서 성행하던 달시머 (Dulcimer) 또는 챔발로(Cembalo) 
라고 부르던 악기가 中國을 거쳐 英祖 때에 우리 나략에 들어온 악기이다. 
洋琴은 西洋뿔의 둔 이름이다. 
2) 雲 羅
。‘ n J 
치음 보인 lλ'::{ (l 828) ， c l:H1829) 進購없훨l에 우리 나라에는 원래 없던 악기 인데 순조 
만들어 우다의 흡·律어l 맞노록 다. 그 둬 없어졌고， 1937년 北京에 사온 바 있고， 지금은 
쓰고있다. 
융잔 3) 短
소개되야 있지 않다. 짜樂器化한 ‘써뼈의 직은 형 樂學뼈L範， 朝蘇 카;흉ij의 各 Hi {i\횡h에노 
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it 4) 子
日本의 三妹線과 비숫하다. 3줄로 된 이 상;樂잃는 그 모양이 마지 
다 IJ(1 829) 進購않폐에 보이나 그 둬 없어졌다. 
짧의 이릅은 三國時代부터 있있는데 i휠麗 이우혹 시용되지 않았고， 순조 시대에 다시 등 
장한 악기이다. 
純祖 J;(:子(1 828) ，
5) 銀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흉윷 6) 쩔 
악기 로 없쫓짧， 堅2월覆， 大쩔覆， 서、g월홉 둥이 악기는 三國時代부터 사용되던 이 종류의 
있다. 
감핀麗 이후로 없어진 악기이다. 
현재 國立國樂院에 保管펀 쩔짧類는 1937년 다~國에서 사온 것도 있고， 새로만든 것도 있다. 
7. 훌훌法옳 잃은 훌훌훌 
현재 전하는 樂器 중에서 그 쩌i奏法-을 잃고， 가의 사용되지 않는 악기에는 庸흉촬， 짧P좋E 
웰， 끊， 꿇'" 月감， ?얀 등을 뜰 수 있다. 
小管子(3孔의 감상(1)는 파學꽤範 이감- 없어 갔다. 
